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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65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5%를 넘어섰다. 노동자, 유
학생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 ‘이
주민과 사회통합’ 보고서(한국보건사회연구원)를 통해 살펴본다.  

• 난민, 북한이탈주민, 이주 노동자 등 이주민 집단을 제시하고,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1점(나의 
배우자가 되는 것, 매우 가깝게 느낌)에서 5점(받아들일 수 없음, 가장 멀게 느낌) 중 선택하게 하여 각각의 평균 점
수를 산출했다. 그 결과, 우리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평균은 3.1점으로, 자신의 직장동료 정도까지는 
수용할 수 있다(박스 참조)는 입장이었으며, ‘난민’(3.7점)을 가장 멀게 느끼고 있었다. 이어 ‘북한이탈주민’, ‘재외
동포’, ‘이주 노동자’ 등의 순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.

[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] 
이주민에 대한 거리감, ‘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’까지는 수용 가능!

[그림]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(일반 국민, 5점 만점 평균)

※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(Ⅺ): 이주민과 사회통합, 2024.12. 

•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성별과 세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일까? 성별로는 ‘여성’이 ‘남성’보다 전반적으로 
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, 세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아 
이주민을 더 멀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.

[그림] ‘성별/세대별’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(5점 만점 평균, 상위 4위, 점)

여성, 남성보다 이주민에 대해 더 거리감 느껴!

※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(Ⅺ): 이주민과 사회통합, 2024.12. 
*청년(만19~34세 이하), 중장년(만35~64세 이하), 노년(만 65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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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탈주민

재외동포 
(고려인 
/조선족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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